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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마 The Misfits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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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비율 : 4:3 Letterbox
자 막 :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더 빙 : 영어 , 스페인어
오 디 오 : Dolby Digital 2.0
상영시간 : 124 분
지역코드 : all
레 이 어 : 듀얼 레이어
장 르 : 서부, 드라마

Discs : 1 
바 코 드 - 8809154143173
제작사:  미디어연가
판매원 :  성림
소비자가 : 16,500원
도매가: 14,025원
출고가: 12,342
출시일: 2013.02.04 월요일
-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버린 인간 군상들이 펼쳐지는 고독의 향연!! 
- 자유로운 감성 혼으로 길들여 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 헐리웃 최고의 배우!! 클라크 게이블& 마릴린 먼로의 생의 마지막 유작!!
-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면서 까르마의 흔적들은 자신을칭칭 휘어 감으면서 상처를 내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지고 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인 것인 것을.....
- <말타의 매><백경>의 거장 존 휴스톤의 인간의 감성 메세지!!!
내용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The Misfits)은 거장 존 휴스턴 (John Huston)이 1960년 에 발표한 작품이다 당대 세기의 명 
배우라 칭송 받는 클라크 게이블, 마를린 먼로, 몽고메라 클리프트 이 세 배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더욱이 1960년의 이른 11월. 영화 촬영을 힘겹게 완료한 클라크 게이블은 심장 마비로 사망했고, 마릴린 먼로 역시 18개월 후 자택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해있는 것을 가정부가 발견하게 되어 두 배우의 유작으로 남게 되어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원히 공연중인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을 남긴 작가 아서 밀러의 오리지날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마를린 먼로와 연인 이었던 아서 밀러는 마를린 먼로를 위해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헐리웃에 화려한 세 명이 함께한 마지막 영화. 셋 모두 아련하게 슬픈 빛을 띄고 있는 영화는 흑백 필름이지만 갈색 물빛을 한 채 눈물을 머금고 있다. 영화 말미에서 도무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종일관 슬픈 모습의 마릴린 때문이었으며 전생에 마약과 알콜에 찌들어 살았으며 불운만 찾아왔던 괴롭고 고독했던 영원한 소년 몬티 때문이었다. 단지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원했다는 로즐린의 이야기는 마릴린의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 보여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어딘지 모르게 답답한 틀에 갇혀 있는 듯 한 퍼스의 모습도 못내 가슴아프게 느껴진다. 존 휴스턴의 명작이자 걸작이기에 더없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 본다. 슬픈 색채의 영화도 오랫만이다..
줄거리
미국의 서부 리노, 이혼을 위해 법원으로 가려던 로즐린과 그녀의 집주인 이사벨은 정비소의 엔지니어 구이도를 만나 차를 얻어 타고 시내로 나온다. 이혼수속을 마치고 바에 들린 로즐린은 그곳에서 구이도와 그의 친구 게이를 만난다. 카우보이의 남성다운 매력이 넘치는 게이는 로즐린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너무도 여리고 감정적이기만 한 로즐린과 거칠면서도 냉정한 게이는 의견충돌로 잦은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게이는 구이도로부터 산에 야생마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산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게이는 함께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로데오 경기장으로 향하고 젊은 카우보이 펄스를 만난다. 젊고 충동적인 펄스는 로데오 경기에서 부상당한 자신을 보살펴준 로즐린에게 연민을 느낀다. 또한 대회에서 돌아오던 길, 그녀를 항상 지켜만 보던 구이도도 로즐린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로즐린에 대한 세 남자의 감정이 얽혀가지만 결국 네 사람은 야생마를 사냥하러 산으로 향하는데…
감독 및 배우

◈ 감 독 : 존 휴스턴 (John Huston) ◈
영화배우 월터 휴스턴(1884～1950)의 아들로 1906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태어났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권투선수․작가를 거쳐 시나리오 작가가 됐다. 그후 영화감독으로 전향, 1941년 데뷔작 <말타의 매>를 내놓으며 일약 주목받는 감독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1948)으로 아카데미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연 휴스턴은 1950년대에 나름대로 예술적 야심을 드러내는 일련의 영화를 만들었다. <붉은 무공 훈장>, 툴루즈 로트렉의 전기 영화 <물랭 루즈>, 허먼 멜빌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백경>,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삶을 다룬 <프로이트> 등의 영화는 휴스턴이 작정하고 예술을 시도한 영화들이지만 <말타의 매>나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만한 성공을 안겨주지는 못 했다. 그 중에서도 <아스팔트 정글>(1950)과 <아프리카의 여왕>(1952)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존 휴스턴은 만인이 숭앙해마지 않는 작가의 반열에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할리우드 황금기의 대표적인 감독 중 하나다. 마음 한구석에 예술적 야심을 숨기고 살았던 휴스턴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장인’으로서 명성을 얻었다. 음험하고 거친 남성들의 세계를 주로 다룬 그의 영화들은 짙은 허무주의를 바탕에 깔고 인간 심리의 음영을 그려낸다. 그는 평생 오손 웰스에게 향한 비평적 명예를 받지 못했지만 웰스가 얻지 못한 지속적인 창작의 권력을 누렸다. 대신에 휴스턴은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지닌 감독은 아니었다. 휴스턴은 유명 소설을 숱하게 영화로 만들었고 늘 일급 스탭과 최고 배우들과 함께 일하면서 흥행작을 만드는 감독의 대열에서 좀처럼 탈락하지 않았다. 어떤 영화를 찍어도 남자들의 모험 서사라는 자기 영화 색깔을 잃지 않은 채 때로 특정 장르의 최고작을 찍었고 가끔은 장르의 관성을 비트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장인 감독의 길을 걸었다. 마릴린 몬로 주연의 <미스피츠>(1961), 말론 브란도 주연의 <황금 눈에 비친 모습>(1967)는 그의 후반기를 장식하는 수작들이다. <애니>(1982)같은 영화들로 그 명성을 이어가던 그는 아들이 각색을 맡고 딸 안젤리카 휴스턴이 출연한 유작 <더 데드>(1987)로 영화감독으로서의 마지막 서명을 매우 음울하게, 잊혀지지 않는 송가로 장식했다.
[각 본] 
1988 기적의 노츠 (Mr. North) 
1975 왕이 되려던 사나이 (The Man who would be king) 
1964 이구아나의 밤 (The Night of the Iguana) 
1957 미스터 앨리슨 (Heaven Knows, Mr. Allison) 
1953 비트 더 데블 (Beat the Devil ) 
1952 물랑 루즈 (Moulin Rouge) 
1951 존 휴스톤의 전사의 용기 (The Red Badge of Courage) 
아프리카의 여왕 (The African Queen) 
1950 아스팔트 정글 (The Asphalt Jungle) 
1948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 (The Treasure of the Sierra Madre) 
1945 산 피에트로 전투 (The Battle Of San Pietro) 
1941 말타의 매 (The Maltese Falcon) 
1938 제저벨 (Jezebel) 
[감 독] 
1987 죽은 자들 (The Dead) 
1985 프리지스 오너 (Prizzi's Honor) 
1984 재클린 비셋의 활화산 (Under The Volcano) 
1982 애니 (Annie) 
1981 승리의 탈출 (Victory) 
1980 악몽의 연인들 (Phobia) 
1975 왕이 되려던 사나이 (The Man who would be king) 
1973 맥킨토시의 사나이 (The Mackintosh Man) 
1972 팻 시티 (Fat City) 
폴 뉴먼의 법과 질서 (Life and Times of Judge Roy Bean) 
1967 황금 눈에 비친 모습 (Reflections in a Golden Eye) 
007 카지노 로얄 (Casino Royale) 
1966 천지창조 (The Bible In The Beginning) 
1964 이구아나의 밤 (The Night of the Iguana) 
1963 아드리안 멧신저 (The List Of Adrian Messinger) 
1962 프로이트 (Freud) 
1961 야생마 (The Misfits) 
악마의 4시 (The Devil At 4 O'Clock) 
1960 용서받지 못할 자 (The Unforgiven) 
1957 미스터 앨리슨 (Heaven Knows, Mr. Allison) 
1956 백경 (Moby Dick) 
1953 비트 더 데블 (Beat the Devil ) 
1952 물랑 루즈 (Moulin Rouge) 
1951 아프리카의 여왕 (The African Queen) 
존 휴스톤의 전사의 용기 (The Red Badge of Courage) 
1950 아스팔트 정글 (The Asphalt Jungle) 
1948 키 라르고 (Key Largo)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 (The Treasure of the Sierra Madre) 
1945 산 피에트로 전투 (The Battle Of San Pietro) 
1941 말타의 매 (The Maltese Falcon) 
◈ 배 우 : 클라크 게이블 (Clark Gable) ◈
21살에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극단을 전전하다 신문사, 전화 회사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무대를 향한 꿈을 접지 않았던 클라크 게이블은 조세핀 딜런을 만나 철저한 연기 수업을 쌓았고 라이오넬 배리모어와 같은 무대에 서며 무대를 향한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서른의 나이에 그의 배우 생명은 끝날 위기를 맞았었다. 영화사의 간부진들이 그를 스타의 자질이 없는 인물로 간주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브로드웨이 연극무대로 진출했고, 1928년에 에서 명연을 보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자 헐리우드는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34년 아카데미-남우주연상 수상작인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이전에 이미 그는 조안 크로포드나 그레타 가르보와 공연하면서 로맨틱한 스타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지만, 이 작품으로 그의 위치는 확고한 것이 되었다. 다음 해에는 명작 <바운티호의 반란(Mutiny On The Bounty)>에서 부함장 플레쳐 역으로 또 한번의 명연을 펼쳐서 다시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못했다. 제작자 데이빗 O 셀즈닉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역을 결정할 때에는, 그를 남주인공 레트 버틀러 역으로 하라는 팬들의 열화 같은 요청에 못 이겨 그를 전속시키고 있었던 MGM 영화사에 수익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그를 빌려와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다시 후보에 올라 관록을 과시했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남성적인 야성미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함께 갖춘 그는, 여성팬 못지않게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드문 배우였다. 그에게는 작품의 운도 따라서 많은 명감독들이 그를 캐스팅했고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는 공연해보지 않은 상대가 거의 없었다. 그의 사생활은 비극적이었다. 두번의 결혼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에의 그리움으로 연상의 여인들과 했으며, 세번째 당대 최고인기의 코미디 여배우 캐롤 롬바드(Carole Lombard)와의 결혼은 가정이라는 것의 행복을 만끽하는 순간에 그녀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끝이 났다. 4,5번째의 결혼이 전부 캐롤과 비슷한 여자를 찾았던 것이고 보면, 그에게 그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슬픔을 잊기 위해 공군에 자원입대했고, 편한 근무를 마다하고 독일 상공에 직접 출격하기도 했다. 전쟁 후의 작품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헐리우드의 상업주의로 인해서 그 수준이 떨어지지만, 에바 가드너, 그레이스 켈리와 공연한 죤 포드 감독의 <모감보(Mogambo)>와 제인 러셀과 공연한 라올 월슈 감독의 서부영화 <거인(The Tall Men)>은 그중 명작으로 꼽힌다. 마지막 작품은 마릴린 몬로,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공연한 1961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The Misfits)>로 촬영 완료 몇주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는 공연한 3명의 명배우 모두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다. 그가 죽은 후 5번째 아내 케이 스프렉클스 는 그의 유일한 후손인 아들을 낳았다. 명성과 인기에 어울리지 않게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는 헐리우드의 진정한 제왕 이었다
2010 스매쉬 히즈 카메라 (Smash His Camera) 
1994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3 (That's Entertainment! III) 
1976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2 (That's Entertainment! II) 
1961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The Misfits) 
1958 전우여 다시한번 (Run Silent Run Deep) 
선생님의 애전우여 다시 한 번 완동물 (Teacher's Pet) 
1957 제임스 딘 스토리 (The James Dean Story) 
1955 더 톨 멘 The Tall Men
1953 모감보 (Mogambo)
네버 렛 미 고 Never Let Me Go
1942 섬웨어 아윌 파인드 유 Somewhere I'll Find You
1940 붐 타운 (Boom Town) 
193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1935 바운티 호의 반란 (Mutiny On The Bounty) 
1934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It Happened One Night) 
1931 자유의 혼 (A Free Soull) 
◈ 배 우 : 마릴린 먼로 (Marilyn Monroe) ◈
본명은 노마 진 모텐슨(Norma Jeane Mortenson). 제과점을 하는 아버지인 에드워드 모텐슨과 글래디스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192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멕시코 출신이라고 전해지는 어머니 글래디스는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한 여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을 버리고 가출을 해 버렸고, 여생의 대부분을 정신 병원에서 보냈다고 한다.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고아원에서 나온 먼로는 이후 이집 저집에서 양녀로 떠돌면서 살아야 했다. 배우로서의 꿈을 갖고 학교 연극반에서 활동을 하던 먼로는 16세때 학생회 간부인 제임스 도거티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가 2년여만에 헤어졌다. 그 사이에 낙하산 공장에 취직했다가, 육군 홍보 사진이 잡지에 실려 일약 주목을 받게 되어 모델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이때 갈색이었던 머리 색깔을 금발로 물들이게 된다.
1948년, 20세기 폭스사와 주급 125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명 마릴린 몬로도 이때 만들어졌다. 폭스에서는 연기 교습을 거쳐서 1948년에 영화 〈Scudda-Hoo! Scudda-Hay!〉로 데뷔하였지만 잠깐 지나가는 단역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서 출연한 〈The Dangerous Years〉에서도 단역이자 결국 계약은 1년만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49년 〈Ladies Of The Chorus〉라는 뮤지컬 영화에 출연하였는데 이것은 그녀의 제대로 된 첫 출연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곧 콜럼비아 와의 계약이 끝나자, 다시 모델로 일을 계속했는데, 이때 찍은 사진들 중 하나가 나중에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캘린더용 누드 사진도 있었다.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 마르크스 형제들의 마지막 영화인 〈Love Happy〉(49)에 출연했고, 명장 죤 휴스턴(John Huston) 감독의 범죄 영화 〈The Asphalt Jungle〉(50)에서 비록 작은 역이지만 이름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여성 영화의 거장 조셉 L.맨키위츠 감독의 〈이브의 모든 것(All About Eve)〉(50) 또한 비록 작은 조연이지만 당대의 스타들과 공연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출연한 B급 영화에는 약간 모자라는 듯한 금발여자 역할들이었다. 1953년, 헨리 해서웨이 감독의 〈나이아가라(Niagara)〉에 바람난 유부녀 역으로 출연한 그녀는, 주연인 조셉 코튼과 진 피터스를 압도했고, 흥행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서 그녀는 육감적인 몸매에 대담한 노출의 의상, 뇌살 적인 유혹의 포즈, 그리고 독특하게 엉덩이를 흔드는 이른바 '몬로 워크(Monroe Walk)'를 선보여 전세계 남성들의 간장을 녹여놓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어서 같은 해에 출연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Gentlemen Prefer Blondes)〉는 그녀의 배우 생활에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작품이 된다. 또 코미디인 〈백만 장자와 결혼하는 법(How To Marry A Millionaire)〉에서는 비록 주연은 아니지만 성공작이었다. 해를 넘겨 54년에는,〈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에서 뮤지칼의 여왕 에텔 머만(Ethel Merman)을 비롯한 여러 관록파 뮤지칼 스타들과 손색없이 공연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부 영화인 〈돌아오지 않는 강(River Of No Return)〉에 출연하여, 단순한 섹스 어필만이 아닌 연기자로서의 진지한 자세에 도전함으로써 만능의 재주꾼임과 함께 컬러 시네마스코프 화면에서도 잘 어울리는 배우임을 입증했다. 54년에 그녀는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Joe DiMaggio)를 만나 결혼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야구와 포커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들은 같은 해에 불과 9개월만에 이혼하고 말았다. 55년에는 그녀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 전반기를 결산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인〈7년만의 외출(The Seven Year Itch)〉에 출연하여 일대 센세이션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로맨틱 코메디의 거장인 빌리 와일더 감독은 당시 최고 인기의 코메디안 이었던 톰 이웰(Tom Ewell)과 그녀를 짝지워서 그녀의 매력을 한껏 살린 작품을 만들었다. 
1950년 〈이브의 모든 것〉으로 만난 극작가 아서 밀러와 1956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겸해서 갔던 영국에서 그녀는 로렌스 올리비에와 〈왕자와 무희(The Prince And The Showgirl)〉(57)를 찍었다. 그리고 빌리 와일더 감독의 〈뜨거운 것이 좋아(Some Like It Hot)〉(59)는 비평가들의 격찬과 함께 흥행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배우로서의 대성공과는 달리 그녀의 사생활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매우 심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었던 그녀는 매스컴의 집요한 추적, 밀러의 지성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우수한 연기자가 되려는 강박 관념 등이 시종 그녀를 괴롭혔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겨우겨우 버텨나가게 되었다. 잠을 이루기 위해서 수면제로 거의 일상적으로 복용하여 정신적 파탄을 초래했다. 밀러와의 사이는 벌어졌는 데다가, 60년 작 〈사랑을 합시다(Let's Make Love)〉는 평판도 신통치 못한데다가 공연한 이브 몽땅(Yves Montand)과 염문까지 일으켜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61년에는 밀러가 그녀를 위해서 대본을 써 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The Misfits)〉에 출연했다. 이 영화는, 그녀가 헐리우드의 제왕 클라크 게이블, 당대의 최고 미남 스타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공연하여 화제의 작품이었으나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이 영화의 개봉을 1주일 앞두고 밀러와 몬로는 마침내 이혼을 발표했다. 이것이 61년 1월로써 그들의 결혼은 5년만에 끝이 났고, 몬로는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해져갔다. 다음 작품인 〈Something's Got To Give〉는 전라의 수영 씬을 촬영하는 등 재기를 위한 의욕을 한때 불태웠으나,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그녀로 인한 촬영 차질이 계속되자, 마침내 제작자는 그녀에게 지불한 거액의 출연료까지 포기하고는 제작을 중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완성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1962년 8월 5일 저녁 7시경 잠자리에 들었으나, 다음날 아침 죽어있었다.
2011 버트 스턴 :오리지널 매드맨 (Bert Stern: Original Madman) 
2010 스매쉬 히즈 카메라 (Smash His Camera) 
2004 마릴린의 남자 (Marilyn's Man) 
1994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3 (That's Entertainment! III) 
1961 야생마 (The Misfits) 
1960 사랑을 합시다 (Let's Make Love) 
1959 뜨거운 것이 좋아 (Some Like it Hot) 
1957 왕자와 무희 (The Prince and the Showgirl) 
1956 버스 정류장 (Bus Stop) 
1955 7년만의 외출 (The Seven Year Itch) 
1954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 (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돌아오지 않는 강 (River Of No Return) 
1953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Gentlemen Prefer Blondes) 
나이아가라 (Niagara)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How to Marry a Millionaire) 
1952 돈 보더 투 노크 (Don't Bother to Knock) 
몽키 비지니스 (Monkey Business) 
1951 홈 타운 스토리 (Home Town Story) 
1950 아스팔트 정글 (The Asphalt Jungle) 
1949 숙녀들의 합창 (Ladies Of The Chorus) 
◈ 배 우 : 몽고메리 클리프트 (Montgomery Clift) ◈
마론 브란도와는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이면서,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상반된 두 유형의 배우로 은막에 클로즈업 되었다. 브란도는 강력하고 반항적인 외면적 세계였으며, 몬티는 나약하고 컴플렉스에 찬 고독하고 내면적인 인간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감수성이 강하고 연기의 폭이 넓은 그는,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에 작품을 선별하는 안목까지 갖추어 평론가들과 팬들의 지지를 함께 받은 보기드문 배우였다. 18년의 배우 경력에 출연작은 단지 17편에 불과하지만, 4번의 아카데미상 후보지명을 비롯하여 영화팬들의 뇌리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우였다. '몬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클리프트는 3남매의 막내로서, 부모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소년 시절을 소외감과 고독 속에서 보냈다고 한다. 12살때에 아마츄어 연극무대에 섰고, 14살부터 직업적인 배우의 길을 택해, 일찌감치 인정을 받아 브로드웨이 무대로 진출하였다. 많은 히트 무대에 섰으나, 가장 그를 유명하게 해준 것은 손튼 와일더 원작의 <우리 읍내(Our Town)>였다. 1948년 데뷔작인 프레드 진네먼 감독의 <수색(The Search)>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명성을 얻었다. 현실로부터 소외된 현대 미국의 고독한 젊은이 역으로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그의 이미지, 모든 장르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연기력, 작품을 엄격히 선별하는 투철한 직업정신,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거의 모든 요건을 갖춘 그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길을 걷지않고 좋은 역들을 찾아서 출연함으로써 더욱 인정을 받았다.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The Heiress)>(49), 두번째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젊은이의 양지(A Place In The Sun)>(51), <나는 고백한다(I Confess)>(53)를 거쳐, <지상에서 영원으로(From Here To Eternity)>(53)에서 생애 최고의 명연으로 세번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이태리에서 출연한 <종착역(Indiscretion Of An American Wife)>(53)을 거쳐서 대작 <애정이 꽃피는 나무(Raintree County)>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다시 공연하였고, 촬영시작 3개월이 된 53년 5월 13일, 리즈 집의 파티에 참석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심한 손상을 입은 그의 얼굴은 수차에 걸친 성형 수술과 그의 의지로 회복되었고, 촬영을 재개한 <애정이 꽃피는 나무>는 57년에 완성되었다. 그와 리즈의 로맨스는 자주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리즈의 활달하고 약간은 허영끼가 있는 성격에 비해서 소극적이고 소심한 그의 성격에 의해 그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론 브란도와 공연한 <젊은 사자들(The Young Lions)>(58), 리즈와 세번째 공연한 <지난 여름 갑자기(Suddenly Last Summer)>(59), 클라크 게이블, 마릴린 몬로와 공연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The Misfits)>(61) 등이 이 시기의 대표작들이다. <뉴렘베르그 재판(Judgment At Nuremberg)>에서 약 7분 남짓한 조연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62년의 <프로이드(Freud)>에서 어려운 내면 연기를 잘 소화해낸 이후로, 한 동안 뉴욕에서 은둔하다시피 하던 그는, 평범한 스파이물 < The Defector >(66)를 마친 직후인 66년 7월 23일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46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다.
1962 프로이트 (Freud) 
1961 야생마 (The Misfits) 
뉘른베르크의 재판 (Judgment at Nuremberg) 
1960 대하를 삼키는 여인 (Wild River) 
1959 지난 여름 갑자기 (Suddenly, Last Summer)
1958 젊은 사자들 (The Young Lions) 
1957 레인트리 카운티 (Raintree County) 
1953 종착역 (Stazione Termini) 
지상에서 영원으로 (From Here to Eternity) 
나는 고백한다 (I Confess) 
1951 젊은이의 양지 (A Place in the Sun) 
1949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The Heiress) 
1948 수색 (The Search) 
레드 리버 (Red River) 






























